
‘진격’이 시작된다.
한국영화가 세계 최고 권위

의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
려상을 노린다. 이미 해외에서 명성 높은 배우와 감
독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.

20일(이하 한국시간) 제72회 칸 국제영화제가 중
반으로 치닫는 가운데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·이선
균 등이 주연한 ‘기생충’(제작 바른손이앤에이)이
22일 오전 영화제 메인 상영관인 뤼미에르 대극장에
서 베일을 벗고 황금종려상을 겨냥한다. 이를 위해
봉 감독은 19일 오전 현지에 도착했다. 송강호, 이선

균, 조여정, 최우식, 박소담, 이정은 등 출연진도 이
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. 이들은 영
화 공식상영과 함께 공식 기자회견은 물론 해외
150여개 매체와 인터뷰를 갖는다. 봉 감독과 송강호
에 대한 기대감으로 읽힌다.

봉 감독은 2006년 ‘괴물’(감독주간)을 시작으로
2008년 ‘도쿄!’와 2009년 ‘마더’로 각각 칸과 인연을
맺었다. 특히 ‘주목할 만한 시선’ 초청작 ‘마더’는 경
쟁부문 못지않은 시선을 모아 주연 김혜자에게 ‘여
우주연상감’이라는 찬사를 안겼다. 이어 2017년 ‘옥

자’로 경쟁부문에 처음 초청받았다. 동영상 플랫폼
넷플릭스가 투자·제작한 ‘옥자’는 ‘극장 상영작’에
대한 칸의 전통적인 초청 관행을 깬 첫 사례로 숱한
논쟁을 모았다.

송강호는 ‘괴물’을 비롯해 2008년 ‘좋은 놈, 나쁜
놈, 이상한 놈’, 2010년 ‘박쥐’로 칸 레드카펫을 밟았
다. 2007년 이창동 감독의 ‘밀양’으로 전도연이 여우
주연상을 받는 데 조력했다.

이처럼 칸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해온 이들은 경제
적 사정이 다른 두 가족이 얽힌 ‘가족 희비극’을 표방

한 ‘기생충’으로 의기투합했다. 하지만 세밀한 사항
은 비밀에 부쳐왔다. 칸 일정에 앞선 국내 내부 시사
에서 참석자들의 ‘비밀 유지’ 약속 등 보안을 유지해
호기심을 키웠다. 칸에서 일굴 성과에 대한 기대감
이 크다는 방증으로 보인다.

칸에서 만난 한 한국영화 관계자는 19일 “27일 폐
막하는 영화제 중후반부에 무게감 있는 기대작을 상
영해온 칸의 관행 ▲켄 로치, 장피에르ㆍ뤼크 다르덴
형제, 쿠엔틴 타란티노, 페드로 알모도바르 등 거장
들의 신작이 대거 초청됐지만 초반 일부 작품이 저평
가 받았다는 점 ▲봉 감독이 꾸준히 칸에서 재능을 과
시해왔다는점등에서 ‘기생충’의수상기대감도커지
고 있다”고 귀띔했다. 실제로 경쟁부문 상영작에 대
한 프랑스, 미국, 영국 등 10개국 매체와 평론가의 평
점을 담는 영화제 공식 소식지 스크린데일리는 19일
현재먼저공개된일부작품에낮은점수를줬다.

‘악인전’도 한국영화의 장르적 성과를 알린다. 마
동석 주연 ‘악인전’은 23일 오전 ‘미드나잇 스크리닝’
부문에서 선보인다. 판타지와 공포, 액션 등 장르적
색채가짙은작품을상영하는이부문에서 2016년 ‘부
산행’으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낸 마동석도 집중적
인시선을받을것으로보인다. ▶ 관련기사 13면

봉준호감독등 꺋기생충꺍팀속속현지도착
영화 관계자 꺎꺋기생충꺍 수상 기대감 크다꺏
꺋마더꺍 꺋도쿄!꺍 꺋괴물꺍 등 칸과 진한 스킨십
세계 최고 권위 꺋황금종려상꺍 품을지 주목

이해리 기자의 여기는 칸
칸(프랑스)｜gofl1024@donga.com

이번 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작 ‘기생충’(왼쪽)과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서 선보이는 ‘악인전’의 한 장면.
사진제공｜CJ엔터테인먼트·비에이엔터테인먼트

제72회 칸 국제영화제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. 19일 오후(한국시간·현지시간 19일 오전) 3일째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영화제 주요 행사장인 팔레 데 페스티벌에 관객이 모여들고 있다. 칸(프랑스)｜이해리 기자 gofl1024@donga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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꺋기생충꺍특급보안속22일상영…150여매체와인터뷰
진격의봉준호
칸을뒤흔든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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